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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우리는 선교가 예수께서 제지들에게 명령하심으로써 시작된 것이 아 

니라， 구의에 이미 제시되어 있는 명령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즉 선교적 

명령은 창세기 찜ηr^] 거슬러 올라7r며， 이렇게 구빡1 패난 선교적 

명령은신약의 저자들의 선교적 시각과 일치한다는 것을발견했다. 시실 

구빽l서 선교적 범위를 ‘모든족속’으로삼고 있다는것만보더라도; 구 

의에 선교에 대하여 제시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울의 선교 사역이 구의쩨 근거한 것이며， 구약 

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은 지속적으로 신의빼서 진행되고 있음을확신 

하게되는것이다. 

그동안 다루었던 ‘선교학은 1뻐년대에 이르러 시작된 것으로서， 선 

교를 ‘보낸다 는 의미로 정의했다 이것은구웹} 신약을 연결시키는 매 
우 적합한용어이며， 선교에 대한본질을 규명하는 용어이기도 δ따. 그 

러므로선교적 관점에서， 모세와아론은첫 번째 선교새1며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역시 하나님께서 보낸자들이다. 그뿐아니라， 구썩l서는선교 

의 대상으로서 이방내띔을모두 언급하였고 심지어 이스라엘0] 포로 

의 길을 걷게 되었을 때에도 그들을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전파된 것을 제시함으로써， 창세기 12샘 나타난 ‘모든족속’ 에게 향하 

신 선교적 언약의 성취를보여주고 있다 

보로 
~'-

l 구빡R 있는선교를위한해}님의 계획 

1. 장세기 1장"'11ε빼 나타난 세 가지 재앙과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 

창세7] 1장~ll챔l는세 7찌 재%에 나타나는데， 3장의 선악과사건 

으로 인한인간의 타락과형별， 6장의 인류의 패역함과홍수심판， 그리고 

n장의 닝f벨탑의 건축과그로 인한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이 그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이러한타락과하나님의 심뺀1도불구하고하나님꺼써는 

지속적으로구원의 방편을마련하셨다. 

2. 창서|기 12장 1절"'3절 : 아브라함을 흔t한 하나님의 세 가지 
약속과계획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세 7씨를 약속히셨는데， 그것은그를통 

해서 큰 민족을 형성하실 것과개인적인 축복을주실 것， 그리고 그의 이 

름을유명하게하시겠다는것이었다그러나그세가지약속의목적에는 

바로 ‘모든족속’에거l 구원을나해 주시파핸의도가담겨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말씀하셨대창 

18:18, 22:18, 26:4, 28:1여. 
3. I:I~로와 대면õ~는 모세，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4절"'6절 

이즈라엘의 출애굽사건， 즉 애굽에 임한 열 가지 재앙과홍해 사건은 

선교적 측면에서 훨씬 명확하게 이해되는데， 그 사건은 바로 째굽 시람 

으로 니를여호와인줄을알거f(출 14:여 하기 위해서 행하신 일이라는것 

이다 그리고출애굽기 19찢에 나타난제사장 언약은 이스라엘에게 특권 

을누리라는 것0] 아니라， 이방 내에 구원을 베풀기 위한 매개체로 그 

들을선택하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이 언약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서 원6씨는대로웅직이며， 모든 민족을하나님께 데리고오는제싸 역 

할을김텅해야함을의미한다. 그리고세상과구별된 거룩한자들로살아 

가도록부르신 것을의미하는언약이다. 

4. 사무웰하 7장 

사무엘하7장과 역대상1댐에서는하나님께서 다윗과맺으신 언약이 

발견되는데， 이 언약은시편 없편에 X써l하게 설명되고 있다 즉， 다윗의 

‘씨를통해서 메시아가도래할 것을 약속하고 있는데， 그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인간의 몸을 입고오시어 모든 열방과종족을구원하리라고 약 

속하고있다 

R 구빡R 있는선교를위한하나님의목적 

1. 시펀 67편의 선교적 관점 
시편 67편은구약의 ‘선교쐐 노래 라는별명을7에고 있는데， 이 시 

편은 아브라험에게 주셨던 약속이 세계에 있는모든 민학1]게 임하도록 

그 범위를확장시키고 있으며 민수기 찜에 나오는 아훤 축도가그에 

대한신학적 근거이다. 그리고 이 시편의 기자는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유를세 가지로정의했다 즉하나님의 긍흘하심과，하나님의 통 

치와 인도하짐， 그리고 이스라엘을통용}여 모든 열방을 구원히심으로써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보여주시기 위힘}이라는것이다. 

2 시펀 96편의 선교적 관접 
시편 %편에 나타난 표현 가운데 ‘선파 라는 용어는 신약의 전헨}’ 

는 말과동일한돗인데， 전하여질 내용은복음이요 구원이며， 이 소식은 

모든 열방과만민에게까지 전파되어야한다는 것을발견하게 된다 또한 

이시편에는범신론을도말시키려는의도가담겨있으며，옹열빵l 심판 

을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듣고응답하도록해야한다는 것을내 

포하고있다 

3. 시펀 117편의 선교적 관점 
성경 안에서 기장짧은시탬로서 모든 열방은 여호와하나님의 인자 

하심이 얼마나진실하고 영원한기를들어야한다고 밀F하고 있다. 즉이스 
라엘이 뺨}누렸던 하나님의 인챔냄과 진실하심을모든 열방도 똑같 

이 누려야한다는 것을말하고 있다 그러므로하나님께서는시편 기자들 

의 마음에 모든족속의 구원에 대한 열망을그려 넣으셨으며， 주의 종의 

입에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실어 넣어 보내셨던 것이다. 

m 구약의 이빙언을위허여 하나님께서 사용하신각각의 사랑틀 

1. 이농벤으로서 믿는 자들 

구빽l 등장하는 이빙엔 중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사람중에 벨 
기세텍 이 있다{창 14:18~2이. 그런데 놀리운 일은 머l시아이신 그리스도 

께서 그의 반차를쫓는자로오신것이대히 5:6，10， 6;찌. 또한미디안사 

람이었던 피드로’ 는 여호와께서 애굽사람탬l게 행하신 일에 대히여 여 

호외를 찬송하며 번제물과 희생을 가져다가 경배를 드렸으며(출 18:12), 
브올의 아들 벌람 은 예언과능력까지 7r지고 여호와의 밀씀을 전하기 

도 하였다{민 22:3잉. 그리고 여리고성의 기생 리합’ 도 여호와하나님에 

대히여 증거하였으며까 2:8~l1) 모압 여인이었던 훗 역시 여호와 하 

나님을향해 믿음을고백하고메시아의 조%에 되었다. 

2. 나아만 장군의 사건이 주는 선교적인 암시 
열왕기하찜어l 기록된 니-0)만’장맨1 대한기λl에서는한젊은유대 

인 여종이 이방 '0)렴! 나라의 군대장괜l게 하나님을 증거한 선교적 암 

시가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여호와께서는자신의 뭇을 이루시기 위해 

서 나-0)만 으로 하여금 아렴을 구원"Õr게 하셨고(왕하 5:]), 여종을 통해 
서 하나님에 대해 듣게 하셨디{왕하 5:3). 그리고마침내 그는치료되었고 

오직 여호와만이 이 땅위에 오직 한분이신하나님이심을깨닫게 되었다 

(왕하 5:17, 행 4:12, 요 17:3).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니-0)만은 병이 낫기 
전에이0] 하나님을일반적인명칭인 벨로함으로부르지않고 b탬r 로 

불혔으며， 고침받은후에는 엘리야를 향히여 탕신의 종’ 이라고 자신을 

표현하였다{왕하 5:퍼. 이처럼 여호와께서는 구약시대에도 만국의 하나 

님이셨다. 그래 니아만’ 에 대한 기사는 선지X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지구샘l 있는모든 민족을부르시고구원째는빡님께 초점을맞추 
고 있다. 그리고 열왕기하8챔l는 벨리새 가 하}옐 과만나서 하나님 

의 뭇을 전달"Õ}는광경을 기록함으로써 개인적으로 또는 ‘요나’ 처럼 민 

족적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선교적 측면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lV. 만국의 빛이 되라고동따님께서 이스라엘을부르심 

1. ‘여호오}으| 종’과 ‘공의’ 의 돗이 무엇인가 

이λ싸 선지자는 여호와의 종’ 이라는 단어를사용햄l 있어서， 이스 

라엘 내+전체가 ‘종’ 이리는 개념과 이스라엘을헝째 봉째l는 개인 

으로서의 똥 이라는 개념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여호와의 

종은단수나 복수로 사용되는것과는관계없이 이스라엘과다른나라들 
을여호와께로돌아왜 하는사역이 주어진 것이라고말하고 있다 그리 

고 궁극적으로 이 ‘여호와의 종’은 예수 그리스도로서， 창세기 m장 3절 
에 제시된 언약대로모든 민족을 여호와께로돌아왜| 할메시아요 약속 

의 성취인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종의 노래 의 주제이대사 

42:이. 한편 이사야가 밀하고 있는 !공익는 선교적 관점에서 그 의미를 

더욱분명하게 이해할수 있는데， 모든인류의 타락과 하나님의 심판이라 

는시씩1서의 하나님의 공의를 의미하므로， 우리는 여기에서 모든족속 

을구원하과하시는하나님의 선교의 타당성을발견할수있다 

2. 백성의 약속과 이방의 빛 
이λ싸42장 6절에 나타난 백성의 언약은구원의 언액1 굳이 이스라 

엘 백성에게만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선교적 사명을충실하게 

이행함을통해서 모든 열빙}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의미로해석된다. 그러 

므로 이스라엘은 당연히 모든 '0]방의 빛 이 되어야만 하며， 이것은 여 

호와의 종’ 에게 주어진 특별한사역이다. 그러므로우리는사도행전 1장 

8절의 선교에 대한 명령이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로확신할수 있으며， 신 

약의 선교적 사명은분명히 구쐐 기초하고근거한언빡성쥐라는것 

을발견하게된다 

3. 요나서를 통한 구약 선교의 이해 
구약성경에서 ‘요나서’ 만람 선교적인 시각을 제공하는 성정도 없을 

것이다. 예수께서도요나의 사건을 실제로 인정하셨으며， 요나서에 랴+ 
난선교적 목적은4장을통해서 잘드랜다. 우리가익히 알고 있듯0] 요 

나서는선교해l는하나님과민족주의적이고 편협스런관점을가진선지 

자간의 줄다리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신목적은오직 한7찌인데， 모든 민족이 죄빽l서 떠나라는 하나님 

의 음성을듣는것과， 그할1 그부르심에 순종핸}는것이다{롬 3:22). 그 

리고 니느웨의 각성은 이스라엘과 다른 주변 국7h들로찌도 각성하게 

만든다 
4. 다른 예언서에서의 열방을 항하신 이스라엘의 선교 
‘요엘 선지자는 만만 에게 그의 신神}을부어주실 그날에 대하여 예 

언하였고 아모스’는 구원의 대상을 ‘우주적인 민족주의 로 그 범위를 

확산시켰으며， '0]가는 열멍}이 거룩한산에 몰려드는복음의 결괴를 말 

하였다 또한 ‘이시야는 여호와의 종’ 에 대한시각외에도 여호외를아 

는 지식의 충만햄1 이를 것과 이방 민족이 치유받게 될 것이며， 하나님 

의 거룩한산어써 모든 민족0] 여호와의 위로를 받을 것을 밀하였다. 그 

리고 ‘예레미야 역시 열국이 여호와를 경배해l 위해 예루λ날렘으로 모 

여들 것을 예언했고， ‘상l랴는 이스라엘을 치러왔던 열국중에서 남은 

자가여호외를경배하러 올것이라고예언하였다. 

V. 열방을햄이스라앨의 선교의 정당성 

1. 이방선교의정당성 
이뻔에 대한 여냐펴스도의 언급이나초대교회의 이뱀을향한 

선교는 구믿째l 분명하게 나타난 예언의 말씀을 인용함으로써 그 근거가 

구익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더욱확실하게 알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이밍엔에 대한 선교를 가장 뚜렷하게 제시하고 

있는성경이며， 특히 사도행전 1장8절에 제시된 예수그리스도의 지상명 

령은사도행전의 중심주제로여겨질 만큼큰비중을차지하고 있다 특히 

땅끝까지 라는 모든 이멍엔을 향한 선교 명령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을 집중시키는데， 누가는 자신이 기록한 누가복음’ 과 자도행전 

곳폈l서 이방선교에 대한 정당성을 입증해1 위6때 구익에 근거를두 

고밀씀을선포하는이들의 설교를기록하고있다. 

2. 땅끝까지 
베드로는 이λ}야 49ilB절을， 야고보는 아모스 9장U절~12절을， 사도 

바울은이λ싸6:9~10절을 인용하여 이방선교에 대하여 밀한것처럼， 그 

리스도께서도 이λ싸 61장1절~2절을인향}여 말씀하셨다 그쁨f이 아 

니라， 사랩다과부와 니。l만 장군， 그리고 니느웨의 회개와시바 여왕의 

예도들어주셨다. 그러므로통방박사의 방문이나， 바울의 선교사역은모 

두가구약에 근거하고 있는것이다 즉구약에서 발견되는하나님의 모든 

9쁨은그리스도 안에서 그 대탑을 발견하게 된다{고후 1:없O. 사실 구약 

의 율법은 예수그리스도께 집중되어 있으며(롬 10:4), 바울이 전한 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에 의해 예고된 것이었대롬1:1~잉 그는이벙언을위한 

직분에 순종하였는데(롬1:5~6)， 이빙엔의 충판한수가들어옹후에야다 

시금 이스라엘이 구원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대롬 끄:25~26). 이것은 이 

스라엘의 완악함으로 인하여 구원이 이방으로옮겨졌다가다시금이스라 

엘에게로 되돌아오는 것을 의미한다{롬 끄:28，29，33). 한 걸음 더 내}가 

비울은X낸이 0]멍엔을위한제사장직무를하게 될 것이라고말했고(롬 

15:16)에， 이 사명을위하여 땅끝깨1 가꼬}했대롬 15:23，26~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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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mon for next we 

APOLLOS 까IEWATERMAN 
(1 Corinthilαns 3:5-7) 

"What then i날 Apollos? And what is Paul? 5er’vants through whom you 
believed, even as the Lord gaveopportunity to each one. I planted, Apollos 

watered, but God was causing the growth. 50 then neither the one who 
plants nor the one who waters i남 anything, but God who causes the growth" 

Apollos and Paul were servants of God 
who practiced their’ faith through the 
opportunities God gave them. Paul planted 
the Word of God and Ap이los watered it. In 
other’ words , Paul was the evangelist and 
Ap이 los the edifierη but God made it 미| 
happen. Indeed , only God can make His 
Word take root and bloom. In Paul 's life, 
when he first hear’d the gospel he not only 
rejected it but also persecuted those who 
believed in it. It wasn ’t until J esus knocked 
him to the gr’ound , spoke to him, and blinded 
him that his heart softened to receive 
God's grace. Then God sent His servant 
Ananais to heal him and fill him with the 
Holy Spirit, so that His other servants, the 
disciples in Damascus, could nour’ ish him. 
Immediately, he began to proclaim Jesus in 
the synagogues , and God increased his 
strength . God used Paul as one of the 
world ‘ s greatest planters of His Word . 
Apollos experienced a differ’ent kind of 
christian growth. We know from today' s 
Bible verses that he was God' s waterman. 
Let ' s look at his life , as revealed in 
Scripture, to learn more about God's use of 
His children. 

The Bible tells us that Apollos was a 
Jew, "an Alexandrian by birth , an eloquent 
man" who was "mighty in the 
Scriptur’es"(Acts 18:24). It also says that 
he "had b.een instructed in the way of the 
Lord; and being fervent in spirit , he was 
speaking and teaching accurately the things 
concerning Jesus , being acquainted only 
with the baptism of John"(Acts 18:25). An 
"eloquent man" implies that Apollos was 
superior in the knowledge and philosophy of 
his day. His studies also included the Bible, 
which he understood quite well because the 
Ephesian church regarded him as an 
important theologian. He truthfully 
proclaimed the name of Jesus Christ, but 
only as it r’elated to the coming Messiah. 
His message was deficient since he knew 
only the baptism of J ohn, in contrast to all 
that Christian baptism stands for. As such, 
he wasn ’t the perfect man for saving people 
from J esus Christ. 

Apollos had limitations. He lacked 
knowledge concerning J esus. However, he 
was a spiritually qualified man, for 개e was 
fervent in spirit" . Certainly love covers a 
multitude of sins . His passion for God 
compensated for many of his shortcomings. 
He preached and taught God ’ s Word 

diligently. He definitely had a teaching 
talent! Thankfully, he met the tentmakers, 
Priscilla and Aq미la ， who "took him aside and 
explained to him the way of God more 
accuratell'(Acts 18:26). They enlightened 
his under’standing of J esus Christ. Apollos 
listened to them. He humbled himself. 
That is why God used him as His instrument 
and called him to water His Word. Ap이 los 
wanted to learn and wanted to teach God' s 
Word . His passion , love, and witness for 
God's Word were sincerely courageous. He 
"greatly helped those who had believed 
through grace, for he power’fully refuted 
the J ews in public , demonstrating by the 
Scriptures that J esus was the Christ"(Acts 
18:27-28). 

Christians aren ‘ t þerfect. Nonetheless, 

God calls imperfect people to differ’ent 
tasks. Some people are called to preach , 
teach , evangelize, sing, play an instrument, 
or write. Other people ar’e called to give 
alms , cook, clean, or a multitude of other 
important jobs. Some jobs require spec띠| 
talents. Perhaps musicians need a sense of 
rhythm , pitch , and harmony , artists a 
feeling of composition, balance, and color , 
and writers an under’standing of vocabulary, 
language styles, and grammar skills. I know 
athletes need strength, stamina, and strong 
muscles. Indeed , many jobs require a 
spec띠 1 qu미ity ， a notural talent that is not 
learned. Nonetheless, every believer’ has 
limitations. Our natural or spiritual talents 
always have room for improvement. The 
gifts God gives us direct us toward where 
He wants us to be involved. 

The m이ority of problems people face in 
serving God isn ’ t problems of spiritual or 
natural talent. God knows our strengths 
and weaknesses. Trouble comes when 
believer’ s step ahead of God . Moses 
thought he was ready to save His people 
when he was at the height of worldly power, 
but God knew he wasn ’ t ready. Moses had 
to wait another’ forty years, and then, he 
didn ‘t think he was ready, but God knew he 
was. If you think you ’ re ready, perhaps you 
better think again. For God calls us to 
tasks that He knows we are best suited or 
fitted to do, not what we think we are best 
suited or fitted to do. He most frequently 
works in the unexpected areas of life. As 
such , there's a balance between thinking 
you ’ re not ready (not qualified) and trusting 
God that you are ready (qual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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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you remember the fishermen of 
Galilee? They were experts about boats , 
waters , and fish and knew nothing about 
humans, religion , and the resurrection. Yet , 
God used them in a mighty way. Do you 
remember the Samaritan woman at the 
well? She knew a lot about men in a sinful 
way, but when Jesus met her, He used her. 
Do you remember Zaccheus and Matthew, 
the tax collectors , or Simon the leper? God 
used each of them for His ministry work. 
God called the stubbor’n man, Moses, from 
the midian desert and sent him to the 
world' s biggest politician (Pharoah) to 
deliver His people from Egypt. God called 
the little shepherd boy, David , to defeat 
the big giant, Goliath. God will not call His 
children into a path they cannot handle. 
First Corinthians 3:9 says , "For we are 
God's fellow workers; you are God's field , 
God's building" . 

We are God's fellow workers. Pa비 

planted and Apollos watered , but God gave 
the increase. Believer’s must practice their’ 
faith by not relying on themselves, but by 
listening to God's instructions. We must 
deny ourselves , depend on His Word , and 
practice our faith. J esus did it. He came 
to this earth to do His Father ‘ s will. 
Ap이los was God' s water’man. God used him. 
We need men and women like Ap이los . We 
need people like Abraham , Moses , David , 
Isaiah, Paul , Peter, the fishermen, and tax 
collectors ; not to work for God in 
competition , but in harmony. Whenever 
Christians deny themselves, God uses them 
- 미 1 of them! He uses them, not because 
they are per‘ fect but because they are 
willing. Believer’s who practice their’ faith 
and rely on His will , not theirs , move 
for’ward. God increases their’ strength; He 
makes them grow. My dear Choong Hyun 
members , let ’s be real believers . Let' s 
practice our faith and listen to God. He will 
use you as His fellow worker. He will bless 
you with all kinds of things for increasing 
your soul. He will send you to those who are 
seeking Jesus Christ. You may find yourself 
visiting your next-door neighbor, someone in 
the church, or a group of people that live at 
the other end of the world. Please follow 
His will , and truly become His fellow worker. 

As this is the last Sunday in January, I 
challenge you to start the new month with a 
burning zeal , sincere love, and humble heart 
for God's will . Trust Him completely. Give 
Him your life, tithes, and offer’ ings. Rely on 
Him entirely. Bow down before Him every 
day and pray. Open your Bible and daily 
feed your sou l. Acknowledge Him always. 
Moment by moment pr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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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울과아볼로 
이볼로와비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통해서 믿 

음을 실천한 하니님의 종들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의 말씀을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달리 말 
하자변， 비울은 복음 전도자였고， 아볼로는 양육하여 
세우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히나님께서 
주관하신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만이 그의 말씀을 뿌 
리내리고 꽃이 피게 하실 수 있습니다. 비울이 처음으 
로 복음을 들었을 때， 그는 복음을 거절했을 뿐 이-니라 

오히려 복음을 믿는지들을 빅해했습니다. 예수께서 땅 
바닥에 엎드려 있는 그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그에게 말 
씀하시기 전까1， 눈이 멀어 그의 미음이 하나님의 말 
씀을 받이들일 수 있도록 부드럽게 되기 전쩨 바울은 
복음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인 아나 
니아를 보내셔서 그의 눈을 고쳐 주셨고， 그의 미음을 
성령으로 가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에 있던 

주님의 다른 종들은 비울을 %북할 수 있었습니다. 그 
러자 즉시로 바울은 회당에서 에수를 증거하기 시작했 
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힘을 더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주의 말씀을 심는 위대한 전도지들 가운 
데 한사람으로비울을시용하셨습니다 그리고아볼로 
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도구로 시용됩니 
다 우리는 오늘의 성경본문을 통해서 아볼로가 하나님 
의 백성들에게 물 주는 사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배워봅시다. 

아볼로의 연약함 
성경은 이볼로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알렉산드 
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학문이 많고성경에능한자라!' (행 18:24). 또 
한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 
을 자세히 밀F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 

라’(행 18 :25)라고 말합니다. ’ 학문이 많다 는 것은 아 
볼로가당시에 지혜와철학분야에 있어서 뛰어난사람 
이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또한 그의 뛰어난 학문은 
성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는 성경을 잘 이해 
했습니다. 그 때문에 에베소 교회는 그를 탁월한 신학 
자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성실하게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지 오시는 메 
시아와세례 요한에 대해서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설명으로 기독교 세례를 전부 알기에는 충분하지 않았 
습니다. 그래서 그는 뭇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 

도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완전한 일꾼은 
아니었습니다. 

아볼로의장점 
이볼로에게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영적으 
로 자질이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열정적이었습니다. 
확실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하나님을 호댄f 
그의 열정은 그의 부족함들을 채워주었습니다. 그는 즐 
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는 가르치는 은사가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감사하게도， 그는 장막을 만들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를 만났는데， 그들은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서 가르쳤습니다(행 18:26). 그들은 이볼 
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밝히 깨달을 수 있도록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볼로는 그들에게 들었습니다. 그 
는 겸손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볼로를 자신 
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밀씀에 대하여 물 주는 자로 부 
르신 이유입니다. 아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 
르치기를 원했습니다. 그가 열정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습은 진정으로 용기 있는 자의 모습이 
었습니다. “저가 가매 은혜로 말미엠}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써 예수는 그리스도라 
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 
일러랴"(행 18:27b~28) . 

주낀흉헌 

다음 주일 설교 

톨훌 주는 01 , ol훌훌훌 
(고전 3:5~7)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섬었고 야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 

‘、

i ‘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뺨l는 하나님뿐이니라” 
갱생판폭샤 

하나넘의은사 
그리스도인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임무를 위해서 불완전한 
지들을 부르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설교하고， 가르치 
며， 전도하고， 어떤 사람들은 초벼h하며， 악기를 연주하 
고， 작곡을 하거나 글을 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구 
제， 요리， 청소등 여러가지 중요한일들을위해 부름을 
받습니다. 어떤 일들은특별한재능을요구하기도합니 
다. 음악가들은 리듬， 음의 고저， 그리고 회음에 대한 

감각이 펼요하고， 미술가들은 구성， 균형， 그리고 색채 
에 대한 감성이 펼요하며， 글을 쓰는 이들은 단어， 문 
체， 그리고 문법적인 기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제가 알기로 운동선수들에게는 힘， 정력， 그리고 강한 
근육이 필요합니다. 참으로 많은 일들이 배움으로는 갖 

추기 어려운 특별한 자질과 천부적인 재능을 요구합니 
다. 모든 신자들 역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타고난 영적인 은사는 언제나 개선해야 할 여지를 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 
는 일에 참여하게 될 때， 우리를 호t하여 직접적으로 내 
려옵니다 

하나넘을신뢰해야함 
하나님을섭기는데 있어서 사람들이 직면하게 되는 

주된 문제들은 영적이거나 천부적인 재능의 문제가 아 
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익뺨을 아십니다. 문제는 
믿는 자들이 하나님보다 앞서서 간다는 데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세상적인 높은 권력을 소유하였을 때， 
하나님의 백성을 구할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준비되지 않았음을 아셨습 
니다. 그래서 모세는 또 다시 사십 년을 기다려야 했습 
니다 그리고 과 준비되지 않았다고 생각했을 때， 비 
로소 하나님께서는 그가 준비되었음을 보셨습니다. 만 
일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준비되었다고 생각한다면， 아마도 다시 잘 생각해 보아 
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일꾼 스스로가 
가장 적합하고， 알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임무를 맡 
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적합하 
고， 알맞는 일꾼에게 임무를 맡기시기 때문입니다. 하 
나님께서는 매우 지주， 전혀 돗밖의 영역에서 일하십니 
다 이처럼 사람이 스스로준비되지 않았다고생각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준비 되었다고 믿으시는 것 
사이에는， 하나님이 자격을 부여해 주시는 의미로서， 
균형이존재합니다 

하나넘의 방법 
여러분은 갈릴리의 어부들을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배와 바다， 그리고 고기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었으나， 
인간과 종교와 부활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모르는 무지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 
법으로 그들을 시용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우물가의 사 
마리아 여인을 기억하십니까? 그녀는 많은 님자와 인연 
을 맺은 죄인이었지만， 예수께서는 그녀를 만나주셨고， 
그녀를사용하셨습니다. 또한여러분은삭개오와마태， 
그리고 문퉁병지들을 기억하고 계십니깨 하나님께서 

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사용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벗 
어나게 하시려고 고집 센 모세를 미디안 굉야에서 불 
러， 서VJ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진 정치지도자 바로에게 
보내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양치는 작은 소년 
다윗을 부르셔서， 거인 골리앗을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갈 수 없는 길로 그분의 자녀들을 부르지 않 
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9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 
요히나님의집이니라” 

자신을부인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일문들입니다. 바울이 심었 

고， 아볼로가 물을 주었지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 
습니다. 신자들은，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님의 교훈을 들음으로， 믿음을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 
는 자기를 부인하고 그의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의 믿 
음을 실천해야만 합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주께서는 아벼지의 뭇을 행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 
셨습니다 아볼로는 하나님의 물 주는 일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시용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아볼로와 같 

은 남녀신자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사야， 바울， 베드로， 어부들， 세리들과 같은 사 
람들을필요로합니다. 경쟁심으로 하나님의 일을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라도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을 일꾼으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완전하거나 잘나 
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주신 믿음을 
실천하고， 자신의 뭇이 아닌 주의 뭇을 신뢰하기 때문 
에 사용하십니다. 그러한 신자들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힘을 더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께서 그들을 자라도록 만드십니다. 사랑히는 충현의 성 
도 여러분， 진실로 믿는 자가 되십시오. 우리의 믿음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시다. 그러면 주 
께서여러분을일꾼으로사용하실것입니다 그리고주 
님은 여러분의 영혼이 자라나도록 하기 위해 온갖 것으 
로 축복히실 것입니다.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이들에게 여러분을보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웃이나 교회에 있는 어떤 사람， 또는 세상 끝의 다른 
곳에 살고 있는 족속들을 방문하는 자신을 발견빼 될 
것입니다. 주의 뭇을 따르십시오. 그리고 진실로 주를 

따르는 일꾼들이 되십시오. 

새로운시작 
오늘은 1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타오르는 열정과 신실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돗을 
추구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새로운 달을 시작하기를 기 
대합니다. 주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의 삶 
과 십일조， 그리고 제물을 주께 드리십시오. 그를 완전 
히 의지하십시오. 매일 주 앞에 무릎을 꿇고 그를 향하 
여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열고 여러분의 영흔이 
하늘의 양식을 먹게 하십시오. 언제나 그를 인정하십시 

오 순간 순간 주를 찬OJ=하고 그의 선하심과 은혜에 대 
하여 감사하십시오. 다른 믿는 자들과 함께 주님을 경 
배하십시오. 주의 식탁을 기억하고 믿음을 나누며， 주 

의 영광을 위하여 실아가십시오. 아벤.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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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졸발하는 선교단 및 기도제목 

이칩트 * 
청년2부 단기선교댄1월 20일~29일) 
로제타， 탤파리안 탄타， 베프베이트 하7년， 

다미에타， 산 엘 하가르， 텔 바스타지역 

1. 아랍어와 영어로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지혜로 
담대히 증거하게 하소서. 

2. 무슬림들과몹틱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들의 영의 눈이 열려 복음에 바멘 으로 화답하 

게하소서. 

3. 노방전도나축호전도를할 때 성령에 이꿀려 복음만증거하게 하소서. 

대학부A 단기선교댄1월 20일~30웹 

사다트， 일밤， 탄타지역 

1. 아랍어로복음을 전할 때 복음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히소서. 
2. 베드윈들과 만나서 펴l할 때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듣는 이들01 마음을 열게 하 

소서. 

3. 대학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학교에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학생들과 연합하여 담 
대히복음을전하게하소서. 

대학부B 단기선교댄1월 20일~30엘 

알랙산드리아 대학， 시나이 반도(버l프원) 

1. 알렉산드리아 대학에서 2인 1조로 흩어져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은혜 안에서 담대히 복음 
을전하게하소서. 

2. 시나이 반도에 있는 베드윈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심을 깨닫게 히소서. 
3. 이동할 때마다 기는 곳곳에서 전도지를 배포할 댄데 현지인들이 전도지를 읽고 예수 그 
리스도께 돌아오게 하소서. 

2003년 하냐님의 막대71 

단지 선교의 인도자， 지역장 e 
올해부터 각 교구 지역장을 중심으로 단기 선교가 새롭게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주간충현은 단기 선교팀을 이끌각교구지역강딸을 인터뷰하여그들이가지고 있는 

단기 선교 계획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지억장으로서 가지고 계산 닫기 섣교 계획에 대때 구제적으로 을혈때 추세요. 

지역 식구들 10명과 함께 몰도바로 4월 말에서 5월 초에 단기 선교를 나갈 예정입니다 학원 

전도， 노방 전도를 중심으로 하고， 외선부 근로자 가정 심방을 할 계획입니다 

2. 지역장중심의 단기 선교팀 구성이 옳때 저을 시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여려 가 
지 부담과어려울이 있옳 것이라고 생ζ띔니다. 구제적으로 어떤 부담과어려울이 있는지 말 

씀때추세요. 

한 개 지역에서 한 팀을 구성한다는 것이 지금으로써는 어렵게 느껴집니다 자녀가 있는 부 

모님들이 학기 중에 자녀들을 두고 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방학 중에 나가 

면 몰도바 현지 학교들이 방학이라서 학생들을 만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기 중인 5월로 

정했습니다. 현재는 기도 외에 방법이 없습니다. 

3, 단기 선교醫 워안기도 제목옳 적어 주세요.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 팀원들로 팀이 구성되고， 현지에서 온전히 

말씀만이 증거 되길 기도합니다. 또한 몰도바 영흔들에게 지속적 

으로 전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길 기도합니다. 

4, 단기 선교훌 워애서 주제로 삼고 싶끈 성결 구절과그 이유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는 마가복 

음 1 6장 1 5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십자가 군병이 되어 땅끝까지 복 

음을 전하길 소맘합니다. 

5, 단기 선교에 임짜는 본인의 각오훌 말씀매 주세요. 
우리 교회는 단기 선교를 통해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 이릅 : 이부성 
습니다 나는 이 비전에 무조건 순종하길 원하며 죽으면 죽으리라 교구 : 1 교구 
는각오로나아가고있습니다 지역명 상록 8지역 

현재봉사부서: 
엠정십기재 외선부부감 

μ，껴’좋 용 !;% ￠1 복음 ~t ~ 1-1-11 ~1. 1-
‘대가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구원을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μ1 49:6이. 

CMTC 및 언어 훈련 안내 
주님의 지상 명령에 따라 열방에 나가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2003년도 단기 선교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아래와 같이 연중 상설， 운영하고자 하오 

니 모든 성도들은 CMTC 훈련과 관심 있는 언어 분야를 신청하여 수강하시기 바랍 
니다. 신청 당일부터 교육에 참가할 수 있으며 ， 교육 훈련 참가 신청은 단기 선교팀 
구성과 관계 없이 하실 수 있습니다. 

1. CMTC 실시(4주 코스) 

가. 일 시 : 2003 ， 1 ， 12 ， (주일)부터 (19 : 10~21 :00) 

나 장 소 · 갈릴리흘(신정 장소는 선교위원회 및 강의 장소) 

다 주일강의내용 

벼
 금 

1 
T 주 제 주 제 

2주 | 전도실체/팀훈련의 실체(준비 및 사역) 

4주 | 단기선교이론과 실제/영성훈련 

1주 | 단기선교오리엔테이션/충현교회선교정책 

3주 복음과문화/선교전략 

라. 대기실 운영(선교 비디오 상영) 

구 분 | 시 간 

교육참가자 1 8:00~ 1 9:00 

강사 

장소 | 프로그램 

갈럴리흘 선교비디오 

교구위원회회의실 

2 언어 훈련 실시(16주코스) 

가. 일 시 : 2003. 1 . 12.(주일)부터 매주찬양예배 후 (18: 1 O~ 19:00) 

나 장 소 본당 및 저11교육관(신청 장소는 선교위원회 및 강의 장소) 

다. 수강료 : 일만원 

라세부사항 

언 어 강의실 언 어 강의실 

영어 저11교육관 307호 드a프그 ~Oj 베다니흘 

러시Of어 나사렛흘 우즈베키스탄 저11교육관 204호 

루마니아어 제1교육관 206호 스페인어 교구위원회회의실 

힌디어 저11교육관 208호 λ리랑카어 본당 11 2호 

카자흐스탄어 저11교육관에바다부 불가리아어 저11교육관 304호 

중국어 저11교육관 303호 

3. CMTC 및 언어훈련 신청접수 
가. 선교위원회(옆 552-8200 또는 구내 356~히 

나 신정 당일부터 교육참가 가능 

4, 각 교구 지역장은 단기 선교팀을 구성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처 단기선교부교육훈련분과 

나， 팀자격기준 
1 ) 우리 교회에 등록한 지 1 년 이상 된 세례 교인으로서， 해당 교구장과 부서장의 추천 
을받은자 

2) 해외 여행의 결격 사유가 없는 교인. 
3) CMTC(선교 훈련)를 수료한 교인. 단0 2002년도 교육을 수료한 자도 필히 2003년 
도 선교 훈련을 수료하여야 함. 

4) 십일조 생활， 공집회 출석 o 1 인 이상 전도를 모두 이행한 교인 

1 월 22얼 엔교휘훤획 헌샌C빼배 
수요 2부 C예배시간， 엔교에 판샘댈는 모든 생도들이 함여하"7 1톨 

새해를 맞이하면서 교회는 매월 첫째 ， 셋째 수요2부 예배를 각 부서가 주관하는 

헌신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이에 1월 22일(수)에 선교위원회가 첫 번째로 헌신의 

시간을 가집니다. 선교에 관심있는 모든 분들이 동참하여 선교에 헌신을 다짐하기 

를바랍니다. 

특별히 금년에도 작년에 이어 많은 단기 선교 파송을 계획하고 있기에 더더욱 

성도들의 헌신적인 참여가 요구됩니다. 모두가 새해 처음으로 시작되는 헌신예배 

에 참여하여 마음과 뭇을 새롭게 하기를 바랍니다. 

신교우/원호/의 모든 실행뮤원들과， 2002년도 진교에 참여i없던 모든 교인들과1 선교에 

관심이 있는 모든 교인들은 상기 전교우/원호/의 헌신예배에 꼭 잠석하여 주시기를 부탁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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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르른 이야기 - 때학부 

성령안에서 

이 미 현 (대학부 5학년) 

찬앙 연습을 하러 가는 발걸음이 무거웠다. 내 삶 속에 { 
차지한 예수님의 자리가 너무나 비좁았기 때문이다. 이런 

모습으로는 하나님께 찬양하기가 죄송했다. 나 때문에 하 

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싫다고 하실까봐 두려웠다. 내 마 

음은 매서운 겨울 바람처 럼 너무나 차가웠고， 꽁꽁 얼어붙 

어 있었다. 하나님과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말이다 

그러나 찬양하는 가운데 얼어붙어 있던 내 마음이 조금 

씩조금씩 녹기 시작했다. 

“주의 성령 안에서 우리하나되었으니， 

그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주의 성령 안에서 주님께 경배하며， 

내모든것주를위해드리리” 

그렇다. 내가 예수님을 가졌다 버렸다 하는 것이 아니다. 

--

나는 성령 안에 있는 것이다. 이미 그분이 나의 주인인 것이다. 마음 속에 가득했던 

얼음 조각들이 녹으면서 눈물샘을 자극했는지 자꾸 눈물이 났다. 주의 성령 안에서 

살고 있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보았다. 주님의 십자가가 내 안에 없었음을 회개할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과 영혼을 향해서는 너무나 무관심한 내 모습과 육체의 소욕 

대로 행하는 나를 보았다. 하나님 앞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다. 잘못했다고， 용서 

해 달라고， 주의 보혈의 피로 깨끗케 해 달라고， 긍홀히 여겨 달라고， 은혜를 부어 달 

라고， 이렇게 연약한 내가 어떻게 영훈을 섬기며 복음을 전할 수 있냐고， 내 힘으로 

는 할 수 없다고， 주님의 은혜가 정말로 필요하다고 간청했다. 

주님 손 꼬옥 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하루를 살고 싶다. 

주님 , 이렇게 깨닫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MVSelf 

지난 11월에 나는 14교구 식구들과 함께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로 단기선교를 다 

녀왔다. 떠나기 전에도 처음 가는 선교라서 그런지 두려움 반， 설레임 반으로 여러 

가지 잡다한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다녀온 지금， 이번 선교의 최대 수혜자는 나 자 

신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이번선교를통해내가받은은혜는 첫째내가예수님을믿는다는사실그자체이 

다. 둘째는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아니 나를 통하여 그 분의 뜻과 역사를 이루고 

자 하신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한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라는 것은 기독교인이라면 다 아는 사실이 

다. 그런데 나는 내가 구체적으로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명확하게는 몰랐는데， 그것을 
이번 단기선교 때 이용했던 전도지 내용 속에서 발견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 

하는 죄， 다른 신을 섭기는 죄， 돈을 섬기는 죄， 그리고 자기자신을 섬기는 죄이다. 

그 중에서도 자기 자신(Myself)을 섬기는 것이 죄라는 사실은 내 마음에 신선한 충 

격을 주었다. 다른 죄목들은 크리스천이라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항목들이지만 자 

기 자신을 섬기는 죄는 크리스천도 잘 인식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렇다. 우리는자신이 소중하다고생각하는 것과주님의 뭇이 서로 대치되면， 쉽게 

자기의 생각을합리화시키는쪽으로주님의 뭇을바꿔 버리거나， 주님의 뭇을 뒤로 

하고는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면서 주님 이 이해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으면 '1Q07}지 일 중에서 99가지 일은 주님의 뜻을 따르는데 이 한가지쯤은 주님 

이 내 돗을 따라 주시지 않겠나’ 하고 자신의 생각을 굽히지 않는다. 하지만 그 한 가 

지가 우상숭배라는 점과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주님이 뒤로 밀려난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장사를 지내고 주님을 따르겠다는 제자에게 “죽 

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녹 9:6이라고 말씀셨고， 우리들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 

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녹 9:23)라고 말씀하셨다. 주님은 

우리가 전적으로 헌신하기를 바라신다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드린 것처럼 위장하고 

정작자기 자신은주님께 드리지 않는우리의 모습을，주님은 이미 

알고계신다. 

박종률(대학부교사) 

감샤한다는것 

서 혜 민 (대학부 3학년) 

나에게 2002년은 무조건 감사할 제목들 뿐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다. 그런 

데 왜 내 마음은 이렇게 허전한 것일까? 학생회 임원으로 대학부에서 섬긴 지도 벌 

써 두 달이 넘었다. 하지만 나는 ‘내가 진정으로 섬기고 있는 것일까? 라는 의문이 

든다. 

감사한다는 것은 쉬우면서도 어려운 것. 나는 왜 감사하다고 고백하지 못하는 것 

일까? 이유는 단 하나. 그것은 아직도 내 마음이 내 욕구대로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 

이다 나는 욕심쟁이다. 하나님은 나에게 무한한 사랑을 보여주시고 지금 현재도 사 

랑을 마구 주시는데 ， 나는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께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을 달라고 

떼를 쓴다.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는데 

나는 그 동안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믿어왔던 것이 아닐까? 순간 두려웠다. 아니 

계속해서 두려웠다. 그래서 말씀을 보며 기도를 하기도 했지만 나의 두려움은 좀처 

럼 없어지지 않았다. 머 리로는 알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알고 있지만， 나를 포기하 

지 않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이제 2002년이 지나고 새로이 2003년이 찾아왔다. 주님께서 자신을 포기하고 하 

나님의 뭇을실천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나도나를포기하고주님의 뭇 

을 따라야 한다. 아니 , 주님과 십자가에 달렸으니 나는 없는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 
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 

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갈 2:20a) , 2003년에는 하나님과 약속한 것들부터 충실히 

이행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하나님께 요구만 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 

2003년에는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혜민이가 되는 것이 나의 

작은소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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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활을 언급하지 않고는 성도의 죽음에 대해 다 말했다고 할 수 없다. 부활에 대 

한믿음은성도를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며 그자녀에게 죽음을두려워하지 않는신 

앙을 만들어준다 부활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맥락을 같이하여 그분의 

하나님 되심과 믿음의 구원을 증명한 구원 역사의 핵심적 사건의 하나이다. 죽음은 

죄를 지은 인간에게 처음으로 내려진 형별로 육을 지니고는 아무도 이 형벌을 이길 

수 없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육을 지니고서도 이 형벌에서 자유로우심으로 자신 

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 주셨으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된 모든 성도들이 죄를 완 

전히 씻고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다(마 22:30, 녹 14:14) , 예수님께서 부활을 예언하 

신 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사람들은 부활을 믿음을 고백하고(요 11:24), 하나님 
의 자녀가되는기쁨을누린다. 이렇듯부활은모든성도가죄에 대한첫 번째 형벌 

이었던 죽음에서 해방됨을 나타내는 증거이며， 죄인을 자녀 삼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고전 15:12,15) , 

필자는 한 대학 교수에게 복음을 전한 경험이 있다. 그 대학 교수는 삼위 일체 하 

나님과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 심지어 홍해의 갈라짐과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 

게서 나신 것까지도 받아들였으나 유독 부활은 받아들이지 못하였다. 그는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가장 무모한 믿음이라고 하였다. 죽음을 이긴다는 것은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이렇듯 무모하게 들린다. 죽음은 인간에게 가장 강력한 형벌이며 죄를 

가지고는 절대 념을 수 없는 가장 큰 벽 이므로， 이 ‘죽음을 넘는 부활’ 을 받아들이기 

란 그리 쉽지 않다. 부활을 믿는다고 말핸 사람들 중에도 부활이 무엇인지 정확하 

게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죽음을 두려워하며 자신의 정체성 
을 이 땅에서 하늘로 옮기지 못한다. 그러나 부활을 완전히 믿고 나면 그 기쁨은 어 

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다. 부활을 믿는 시람은 인간의 가장 큰 두려움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김으로 이 땅의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된다.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 

는 배고픔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퉁 세상에 속한 어떤 두려움도장애가 

될 수 없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죽음을 이 겼기 때문이다. 바울을 보라. 그는 부활을 

가장 강력하게 전했던 사도이다. 또한 그는 가장 두려움 없는 사도로 통하기도 한 

다. 그는 주변의 어떤 질책도， 어떤 고문도， 어떤 질병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자， 이제 부활을 믿는 성도가 죽음을 어 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 죽어가는 자들에게 
어떻게 말해야할지 ， 그답이 나왔다. 아니 ， 그답은성경에 이미 나와 있었다. 죽음 

은 성도에게 두려웅이 아니다. 성도는 부활할 것이기 때문이다. 죽어가는 자들에게 

말해주라. 곧 부활할 것이니 그 때 만나자고. 이 얼마나 가슴 벅찬 말인가! 
(권요셉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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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딛의 유l대한 계획(시 67:1-3) 

1 7교구하종철 목사 

모든 성도는 귀하다. 그 이유는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실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성도는 하 

나님의 계획을 실행하는 바， 무엇이든 하나 

님께 구하며 해야한다. 전도활동은 물론이 

거니와 구역장 영성훈련이나 구역예배 등 

의 성경공부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성경지식을 갖고 있다 하여도 그 지식으로는 은 

혜 받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야 그 지식이 은혜가 된다. 그러므로 

구역예배를 이끄는 데 있어서도 주님의 긍홀하심을 구해야 한다. 

성도는 모든 삶 속에서도 주의 긍흉하심을 체험하며 살지만 가장 큰 긍흉은 구원 

의 긍흘이다. 하나님은 그분의 얼굴빛으로 우릴 비추시어 신령한 복(엠 1:3 ，4)을 내 
리시길 원하신다. 하나님은 그 신령한 복을 몇몇의 특별한 사람이나 특별한 족속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주시고자 하셨다. 그리고 그 일을 이스라엘이 감당하도록 명 

령하셨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방인을 오히려 멸시하고 자신들만이 그 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다.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도 타 종교인들에게 불쌍한 마음으 

로 전도하지 않고 오히려 숨기지는 않는가?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만 담아두지 말고 

전해야 한다. 그러나 의무적으로가 아니라 영혼에 대한 사랑과 관심으로 전해야 한 

다. 자꾸 육을 보니까 요나처 럼 복음을 숨긴다. 또한 육을 보니까 선교를 가서도 복 

음을 전하지 않고 선물을 나눠주면서 주의 일을 한다고 말한다. 주께서 명령하신 

것은 신령한 복， 영혼구원이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기쁘 

기 위함이 아니다. 우리가 기쁘지 않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멀리하지는 않 

는가? 구역예배에서도 육의 잘됨보다 신령한 복을 나누며 ， 구역원들의 기쁨을 위해 

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에 초점을 맞추길 바란다. 
(권요셉기자) 

β 다곰주일한송 “ ‘ ..•......... 

383장 “혼}는}과 핍박 중에도 ” 

철저한 칼빈주의 가정에서 태어난 프레드릭 윌리엄 페이버 (F ， W, Faber, 1814-
1863)가 1849년에 작시한 것으로， 히브리서 12장1절의 “허다한 증인들” 이 머리에 

떠오르는 찬송이다. 보이지는 않지만 그들이 우리 주변에 둘러서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용기를 얻어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게 된다 기독교 신 

앙은 무거운 돌에 달려 물에 빠져 순교한 심포로사， 불 속에서 순교한 폴리캅과 같 

이 ， 목숨을바쳐 신앙을 지킨 허다한사람들의 유산이다. 

1절 토굴 불 칼에도 불큐하끄 여전히 살아있는 허다한 증요l들의 믿음/ 

그 영광스런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 영혼이 기쁨으로 가득히 흘러넘치네 

2절 어두운 S목에 E댐 사슬에 묶었던 믿음의 전배들 그러나 마음과 앙싣 자유로웠네 

만일 그들처럼 우리들도 믿음 유/해 죽을 수 있다먼 짙므로 죽음이 아름다우리 

3절 허다한 증인들의 믿음 우리의모든 μf움에서 친큐와 원수를 다 시랑하리니 

시료t으/ 힘이 0/치는대로 친절한 블보/ 고귀한 앓띤로 가르~"리라 

허다한 증인들의 믿음， 거룩한 믿음， 죽기까지 주님을 신실히 섬기라라. 

각각의 가사를 음에 실어서 각 프레이즈를 정확히 지키며 ， 환난이나 핍박에도 굴 

하지 않는담대한 믿음의 고백으로찬송해야한다. 
(잔앙위원회) 

새，가·족·을 환‘영 · 합·니·다 

번호 성명 교구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소속부서 인도자 

51 이숭준 1 청년2부 김영욱( 12) 59 유재종 13 청년2부 유재성(J3) 67 배신혁 19 대학부 유병규(8) 

52 박정아 l 청년2부 김영묵(J2) 60 김봉한 13 장년2부 냐성애 (2) 68 박숙종 19 대학부 김요한(2) 

53 이정석 3 장년1부 61 천근애 13 청년2부 권현주(J3) 69 요선회 19 청년l부 홍현회(J4) 

54 김도연 3 장년1부 62 소재평 14 소망부 전용해 (8) m 김성진 19 대학부 강진우(4) 

55 강정혜 8 장년l부 서병숙(9) 63 이덕자 1Ú 장년3부 권정옥(6) n 양태인 19 대학부 

56 조용순 10 장년2부 김진옥(4) 64 조회정 16 갱년2부 박현숙(J9) 72 전혜정 19 대학부 유미경(4) 

57 임은주 10 청년l부 이상옥(4) 65 이창규 19 청년2부 윤혜선(19) 73 오경아 19 대학부 이지영(3) 

58 박영호 12 장년2부 김남순(14) 66 이진희 19 청년2부 김정남(19) 74 김은정 19 대학부 

짧 충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m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앙효힐 

2교구감장언잡샤(남40세)대장암수술후자택에서 요양 중입니다.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5교구 71윤영 정도(여'25세)현재 무균실에 입원 중이며 ， 22일 골수이식 수술을 

받을 예정입니다. 환우와 골수 기증자인 남동생이 건강을 잘 관리하고， 수술이 잘 

되도록기도해주세요. 

8교구 이숙정 잡샤(여'60세)간이식 수술 후 무균실에 입원하여 회복 중입니다. 

통증이 있는데 통증이 가라앉고， 건강이 빨리 회복되도록 계속 기도해 주세요. 

유연길 잡샤r남74-세) 식도암 말기로 통증이 심하고， 호흡도 힘겨운 상태입니다. 

통증이 가라앉고， 믿음으로 영혼이 평안을 누리도록 기도해 주세요. 

「한 길 가는 순례자」 중에서 
시편 127편 - 얄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모든 일에 대한시편 낌7편의 대전제는하나님께서 하신다는것입니다 “아호와께서 집을세 

우지 아니하시면· 여 호와께서 성을지커지 아니하시변 ，’， 여기서 ‘아니하시띤 이라는조건 

절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지키신다는 것， 곧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주된 차이점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모든 존재의 중심적인 

실재이심을믿고， 그분이 어떤 일을하시는지에 주목한다는것입니다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셨습니 

다 창조의 주간은 곧 노동의 주간이었으며 장세기 1장은 하나님의 작업 일지인 셈입니다. 노 

동에 대한 정의를 얻기 위해서는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이해해야합니다. 창 

조의 모델， 구속사역의 행위， 도우심과긍흘의 에시， 위로과구원의 모범 등이 그 안에 있습니 

다 사도 비울은자신의 모든 서신서를통해 그리스도인의 모든 일은 히나님의 일로부터 발전 

되어 L낼수뱀l 없음을명시하면서 한결같이하나님의일에 침여하도록권고를하고 있습니 

다 

그리스도인의 제자도는， 우리가하나님의 사역을지향하고， 나0까하나님0 1 이미 행하고 계 

신 사역의 주류에 합류케 함으로써 오히려 일의 중압감으로부터 우리를 지유롭게 해줍니다 

우리의 수고는하나님과의 접촉이 끊길 때 그릇된 방향으로나갑니다. 깅켈썩으로 일에 집착할 

때빠뺑나맡겨진 일을방치하고 태만할 때때살로니가교인) 우리의 수고는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일은분명 정당한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은선할수 있습니다. 또한， 일은 

목적을지니기 마련이며，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쓸데없는 일이란없습니다. 
다음주에껴/속 (엄혜원 기자) 

;짜 AH가족을 소개발니다 

SI흐l용 , 초l정효l 부부를 소개합니다 

양가 중 친정 오빠 부부가 충현 교회 

에 다니고， 시동생도 기독교인입니다. 

저(최경희 성도)는 어릴 때 교회에 다녔 

던 기억이 좋아서 다시 교회에 나왔고， 

남편(김희용 성도)은 대학부까지 다니 

다가 군에 입대하면서 멀어졌는데 ， 제대 

후에는 다니던 교회가 멀리 이사해서 교 

회를 정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부부는충현교회가성경 말씀에 

충실한 교회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 6세 

와 4세된 두 아들의 양육에도 신앙이 좋은 영향을 주리라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예 

수님에 대해서는 기독교인들의 믿음의 대상이며 좋은 분이라고만 알았습니다. 또， 

모든 종교에는 다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하여 예수님을 믿어도 당연히 선행을 가르 

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동록하고 새가족부에서 양육 받으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이 마음에 와 닿았고， 구원이 하나 

님의 선물이지 인간의 행함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새 
가족부 집회에서 새가족을 환영할 때 부르는 460장 찬송이 기억에 남고， 지난 연말 

성탄절 합창 대회에서 찬양할 때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나이와 상관 

없이 친구처럼 대해 주시고， 권변하며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우는 과정이 

참 좋은데 ， 더 많이 배우고 교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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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l상을변화셔컨셔몬 

이 희 식 (목사， 중등2부 지도) 

예수님의 제자인 시몬에 대해서 성경에는 가나안 
출신(마 10:4, 막 3: 18)인 것과 셀롯(녹 6:15) , 즉 열심 

당원이라는 것만 나와 있다. 열심당은 예수님 공생애 

당시 극렬한 민족주의자들의 집단으로서 로마의 강압 

적인 정치에 끝까지 항쟁하다가 민족적인 자존심 때 

문에 집단 자살을 하기도 하고， 로마에 친근한 경향을 

보이변 동족이라도 죽이는 등의 극단적인 민족주의 

단체이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나안 시몬이 이 열심당원(셀 

롯) 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시몬의 성격 이 과격했을 

것이라고 연상할 수도 있고， 다른 제자들과 다투었을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모든 것 
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오히려 초대 교회 문서에 보 

면， 가나안 시몬은 오순절 이후 다른 제자들보다 더 많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함으로 세상 

을 변화시켰다. 그는 소아시아， 북아프리카， 이집트， 

영국， 페르시아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 

음을 전하였으며 페르시아에서 폭도들에게 붙잡혀 톱 

으로 켜는 순교를 당하였다. 그러나 그의 순교는 헛되 

지않았다. 

우리도 가나안 시몬과 같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복 

음으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 

나안 시몬을 본받을 필요가 있다. 가나안 시몬은 개인 
의 야망을 예수님의 뜻(행 1:8) 앞에 복종시켰다. 그의 

본래 야망은 민족 해방이었다. 그러나 그는 민족을 향 

한 애정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바쳤 

다.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안에서 살면서 넘어서야 할 

가장중요한선이 있다변그것은 내 뭇을 버리고하나 

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다. 예수님도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어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 

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 

하나이다" (녹 22:42)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자신 

의 뭇의 션을 넘었다. 이 선을 넘어서지 않고는 주님 

의 손에 붙잡힐 수가 없다. 사람마다 자기의 소원이 

있고， 자기의 이상이 있고， 자기의 뜻이 있고， 자기의 

열심이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뭇이 

다. 가나안 시몬은 민족을 향해 끓어오르는 열심을 주 

님의 복음을 전동}는 일로 승화시켰다. 또한 자신의 뭇 

을 버리고 하나님의 돗 앞에 순종함으로써 예수 그리 

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세상에 전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자신의 뭇을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기를 원하신다. 자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한다면 가나안 시몬과 같이 전 세계를 변화 

시킬 수 있는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길 

바란다. 

쭈낀 흥헌 

천국획교 

￡κf닝으t 영광 

강 민 철 (전도사，중퉁3부 부지도) 

새해가 되면 “당신은 올 한해 무엇을 위해 살겠습니 

까7’ 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그럴 때마다 자 

신 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대 

답합니다 

2003년 새해가 밝고， 어느덧 3주의 시간이 지났습니 

다. 이 때쯤이면 사람들은 새해에 세웠던 계획들을 돌 

아보며 얼마나 충실히 지켰나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작심삼일’ 이라는 말대로 새해를 맞아 세운 계획들이 

허무하게 수포로 돌아갈 때 사람들은 좌절하고 낙담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중학교 학생들에게도 마찬가 

지입니다. “새해에는 아침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간 

공부하고 몇 시에 자겠다”라고 대단한 각오와 결심으 

로 계획을 세읍니다. 그러나매년 이 때쯤이면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을 얼마나 잘 지켰나 스스로 돌이키며 

당혹해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새해를 맞은 우리들은 어떠한 마음과 자 

세로 한 해를 계획하고 설계해야 할까요7’ , “2003년도 

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어디에 목적을 맞추어 살아 

가야 할까요7’ 라는 질문에 저는 다음의 성경 구절을 

해답으로 제시에 주고 싶습니다. “그런즉 먹든지 마시 

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전 10:31). 그 답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 입 니다 

크리스천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에 삶의 초점을 맞 

추어야 합니다.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서나 또는 공부를 하든지 ， 사업을 하든지 ，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커다란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 

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사도들과많은 주 

님의 제자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크리스천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 

타내기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계획 

이 우리의 계획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계 

획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 

기 때문에 공부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 무엇을 하든 
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까?’하고항상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할것입니다. 

2003년도 새해를 맞이한 지금 우리들의 마음은 기 

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 한해 동안의 많은 

계획들을 마음속에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영 

화와 부귀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십 

자가의 고난까지 마다하지 않으신 예수님의 삶을 먼 

저 생각하면서 ， 예수님의 제자 된 우리들도 삶의 우선 

순위로 하나님의 영광을 계획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것이지요 

2003년 1 월 1 9일 @ 

냐의했1-Jτ'1 

ol표*μ’등삼t~~ 
이 정 미 (중둥1부교사) 

하나님을경험하는삶 

한걸음 한걸음 인도하시는 그분의 섭리를 

경험하며 따라가다보니 이곳 중등1부에 까지 

와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의지와계획대로움직였던에전을돌아보면 

굴곡과따괴의 연속이었는데 

이제는 주님이 하소서 . 순종으로 따르겠습니다. 

다만그뜻을 깨닫는지혜를주소서 

학는 고백으로부터 한걸음씩 인도하시는 

그절묘하심에 

가곰은 작은 탄성을 내귀며 

감사할수부쩨 없고 소망을 가질 수멤때/ 

없음을고백합니다 

그런 맥에서 날중등1부의교사로 인도하신 

하냐님의계획은 무엇을l까생각해 옵니다 

주드님 Àl처 
。 0 ， "/2

말슴 속에서 에수님을 확실히 만냐는 것 

믿음의종은친구들과 

믿음의멘토를만냐는 것 

끼독교적세계관을확실하게소유하여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과사람을 

미래를바라보는것 

주님의좋은 일꾼될진구들에게 

작은 도움으로 다가서라고 주님이 말승하십니다. 

작은 저의 성감을 주님께서 크게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주님을알고， 믿끼에 

부족하나마중등부 친구들에게 다가 갑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합니다 

믿음의학교에서 
사무엘상 25장은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의 죽음과， 그로 인한 

온 백성의 애곡과 애통을 기록합니대1절). 사울 왕을 건제할 수 있 

었던 유일한 인물인 사무엘이 죽자 다윗은 사울에게서 더욱 멀리 

띠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과 그 일행은 바란굉야로 내려갔 
다웃l과아비7fg 

“소년 중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고하여 가로되…"(14 

절) 하인은 아비가일에게 이 위급한 상황을 알립니다. 아비가일은 급 

히 여섯 종류의 음식을 준비하고{18절) 다윗을 만나러 가던 중 좁은 

산 골짜기를 따라 올라오고 있는 다윗 일행과 미주치게 됩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은 자신의 남편 

이 저지른 모든 허물들을 자기 자신에게로 돌립니다. ‘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24 
절).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인의 모습입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 

호외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잠 31:30) 

다가 식량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다시 마온광야로 올라왔습니다. “다윗이 굉야에 있어서 나발이 

자기 앙털을 깎는다 함을 들은지라"(4절) 고대 근동 사회에서 양털을 깎는 일은 특별한 축제의 

날을 의미합니다 이 날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감사하며 손님을 초청하여 음식을 대접할 

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탈11게 재물을 나누어 주기도 합니다 이같은 관례에 따라 다윗은 자신 

과 부하들의 먹을 식량을 얻기 위뼈 열 소년을 나발에게 보내어(5--6절)， 비록 어려운 상황이지 

만 평강을 전합니다 그런데 나빌은 다윗을 시울을 배반한 불충한 자로 모욕하며 빈손으로 보냄 

니대10-11절). 다윗은 소년들의 보고에 격분하여， 부히들에게 출전 무장을 갖출 것을 명령합니 

다 그러나 율법에서는 자신이 원수를 갚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요(롬 12:19.20) 다윗은 사울에게 
는 분명히 관대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나발에게는 이처럼 과민반응을 보이며 죽이려고 하는 걸 

까요? 처음부터 원수였던 사람은 오히려 용서하기가 쉽고， 내가 기대한 사람에게는 용서가 잘 

안 되는 법01지요. 우리는 원수에게서 보다는 친구에게서 더 많은 것을 기대합니다 다윗도 원수 

인 사울은 자기에게 적의를 가지리라고 여I~하였으나 나발에게는 우호적인 반응을 기대했었던 

다윗은 나발 집안의 남자를 한 명도 살려두지 않으려는 엄청난 죄를 저지를 뻔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통해서 막으셨습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이 자신을 만나러 온 것을 

그녀의 남편， 나발의 구명(救命)이라는 사사로운 감정이 아닌， 보다 고차원적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으로 인식한 것입니다오늘날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케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 

송할지로다"(32절). 하나님께서는 아비가일을 통하여 다윗이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도록 은혀|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후에 나발은 격분한 다윗(1 2， 13절)에게 복수 S면씨는 않았지만， 결국 공의 

의 하나님에 의해 병으로 죽게 됨으로써 보응을 받게 됩니C.K삼상 25:27-29). 
f권항암기XfJ 



@) 2003년 1 월 19일 주만흥헌 

교회소석 

모임 

1 군전도회월례회 
일시 : 24(금) 18:00 
장소 베다니흘 

2 권사 3지회 월례회 

일시 22(수) 수요1부 예배후 

장소 ‘영아부실 

열세 

1 남복남성도 
변재규 집사 시모， 3교구 우성 
선경구역 / 1월 2일 별세 ， 1월 
4일장례 

2 구서춘성도 
구정회 권사， 구윤지 성도의 

부친， 박학동 성도 장인， 8교 

구 자양2구역 / 1월 11 일 별 

세 ， 1월 13일장례 

3 김정빈 성도 
김성근 성도 부친， 송미향 성 

도 시부， 1 5교구 봉천8구역 / 
1월 11일 별세 ， 1월 13일 장례 

4 유명애성도 
한신열 성도 장모， 이진자 성 
도 모친， 17교구 수지2구역 / 
1월 12일 별세 ， 1월 14일 장례 

호
 」

결
 

1 차영원 군(차윤환 집사， 김영 
주 집사의 아들， 사천영락교 

회)과 황수미 앙(황기성 씨， 
한동열 권사의 딸， 16교구) / 
24일(금) 13:00, 갈릴리흘 

씨진촬영합니다 
(2003년도 시무 직분자 요링에 제재할 사진촬영이 있습니디 

대 싱 시무권사 교회학교 처장/전도회 회장(안수집사 권사 제외) 

장 소 권사회실(본당 114.호) 
시 간 매주일 (오전9시~오후4세 

기 간 2003년 1월 26일 까지 

차량안내부봉샤자모집 
2003년도 치랑 안내부에서 남녀 몽사자를 모집합니다 

문의 사무국( tr552-8200, 교406)， 치랑 안내뷔교248) 

만도린 연주대 봉사자모집 
기타로 봉사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문의 이연순(tr019-557-4429) 

2α)3년도재I차 

목사 • 장로 • 안수잡샤 • 권사 71도획 

1월 21일(화) 오후 7시 30분에서 9시 30분까지， 

갈릴라흘011서 

전도위원회 남 • 녀전도회 하반기 회계감사실시 
전또위원회에서는 2002년도 하반기 회계감시를 실시합니다 

각 전도회에서는 이래 서류를 준비하여 감사를 븐띄시기 바랍니다 

1 감사기간 2003년 1월 첫주'V2003년 2월 마지막주일까지 

2 대상기간 2002년 7월'V12월 
3 감사장소 전도위원회(교육관6층) 

4 준비서류 시산묘 2부(2002년 1월'V12월)， 금전출납부 원장， 
영수증철등 

외선부교Af 모집 
1) 지격 - 등록 세례교인으로 치링봉사 fi빙사역 해당국가 언어 가능한 자 
a 모집 대상국가 - 몽골 as, 중국 스리랑카 인도네A메 인도 

S딜E떠IÀlOI란 필리민 버E남뻐 
3 연핵 tr 552낸ØXl， 교238 / 0냄석 집새019-앙3-5754) 

2003년도 쩌11 차 청지기훈련 
2003. 2. 12.(수)-14.(금) 본당에서 

“내가 이제 너회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 

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 

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골 1:24). 성도를 위하여 받 
는 괴로움을 기쁨으로 여기던 바울의 고백은 자기 

성취로 기쁨을 누리는 교회의 지도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고난의 불길 

속에 자신을 던진 그의 삶은 편안함과 안주힘에 빠 

진 교회의 지도자들을 부끄럽게 한다， 
주께서 주신 믿음으로， 기꺼이 수고하고 그리스 

도의 복음을 전하며 그의 몸을 세워기려는 마음을 

가지고 다음주 화요일에 충현’ 으| 모든 지도자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고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기 위 

한 결단의 시간을 가지고자 한다 아무쪼록 충현’ 

의 모든 지도자들은 적극적이고 준비된 마음을 가 

지고 이 자리에 참여하며， 모든 성도들은 이 시간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이다 

직원모집 
교회에서 근무할 직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모집부문 식당직원(기도원 숙식도 가능)-3명， 

산역인부(충현동산) 

여직원(만 25세 미만) 

2. 자격 세레교인 

3. 제출 서류 자필 이력서 · 주민등록등본 
당회장 추천서(타교인인 경우) 

4. 서류 제출처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5-1 
충현교회 사무국 'B' 552-8200 

할현; 흥행--쳐 

이번주새벽기도회담당 

2O(월 2 1 (화 22(수 23(목 2 4(금 25(토 26(주일) 

설교자/기도자 | 이유진/김환기 | 안창덕/융석규 1 방준영/박석두 | 나광영/신용한 | 정진호/구원섭 |고광환/홍순애 | 여성기/김연식 

다음주예배담당 

여| 배 예배 전찬양 사회 기 도 설 교 

위건량 김구형 주께서 각각주신대로 (고전 3:1-9) 이유진 목사 

II 우리가 지금은나그네 되어도 외/바리톤서준성(가브리엘 찬양대 지휘) 고광환 이형수 물주는 이， 아볼로 (고전 3 딪7) 김성관목사 

m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외/바이올린 장연희(엠엘 오케스트라 악장) 김영훈 김광남 물주는 이， 아볼로 (고전 3:5-7) 김성관목사 

IV 묘한 세상주시고 외/바이올린 김소현(고풍부오케스트라 악장) 이성욱 안동현 하나님의 통역자들 (고전 3:5-9) 안창덕 목사 

v 묘한 세상주시고 외/바이올린 김소현(고퉁부오케스트라 악장) 김정수 황의만 자라나게 하시는 이 (고전 3:6-9) 정현민 목사 

찬양 이종철 통방용운 문퉁이들의 선포 (왕하 7:9-10) 김성관목사 

수요 l 김동하 김옥기 부홍의 길 (느 l ‘3-7) 김성관목사 

수요II 최종철 김성자 헌신 (마 10:.34-39) 김익환목사 

금요집회 특별찬양 (바리톤강임구/트럼엣 최두루，최고은) 안창덕 김성관목사 

예배및집회안내 기도원안비 

구분 시간 장소 

I 오전 7:00 본당 

II 오전 9:00 본당 

주 일 예배 
m 오전11:00 본당 

(수화， 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IV 오후 l:oo(외￥1 동시통역 예베 본당 
v 오후 3:00 본당 

(젊은이가드라는 예배) 

찬'~뼈|배 오후 5:00 본당 
수요예배 I 오전 11 :00 1I 오후 7:00 본당 

금요집회 오후7:00 본당 
새벽기도회 오전 5:00 본당 

기도원차량운행 

월， 목오전 10:00/월， 화， 목， 오후7:00 
(동운껑이실앞출알) 

구분 시 간 장 소 구분 시 간 :g ~‘L 
I 오전 9:00 

교육관 110호 
청년 2 부 오후12:20 교육관501호 

영아 부 11 오전10:50 
장년 1 부 오후1 2:30 교육관507호 

l 오전 9 :00 
유아 부 n 오전10:50 

교육관 201호 장년 2 부 오후1 2:30 교육관407호 

l 오전 9:00 장 년 3 부 오후12 :.30 교육관307호 
유 치부 

11 오전10:50 제2교육관 1층 
소 망부 오후1 2:15 갈혈리훌 

유 년 부 오전10:30 교육관 307호 신흔가정부 오후12:15 교육관204 ， 205호 

초퉁부 오전10:30 교육관 407호 사랑 부 오전11 :00 복지관지하l충 

소 년 부 오전10 :.30 교육관 507호 에바다부 오전 9:00(학생/오후 1 :00(성앤 교육관207호 

중퉁 1 부 오전 9:00 교육관 301호 탁 아 부 오전 9:00 오후 2:00 교육관102호 

중동 2 부 오전 9:00 교육관 401호 새가족부 오천 9:.30 갈릴 리홀， 베다니훌 

중동 3 부 오전 9:00 교육관 501호 충현어린이집 주간교육 교육관107호 

고퉁부 오전 9:30 제 2교육관 4충 조기교육원 주간교육 충현복지관 

대학 부 토，오후 4 : 00 제 2교육관 4충 국내외국인선교부 오전 9:30 。} 멘 흘 

청 년 1 부 오전11:00 제 2교육관 4충 충현선교훈련 오후 6:10 갈렬려훌 

오전 11시에 드러는주일 m부예배는영어，중국어1 일본어및수화로1 

오후 1시에 드리는 주일 W부 예배는 스리랑카어， 중국어1 몽골어， 러시아어j 힌디어1 인도네시아어， 농띨라데시어로 동시 통억됩니다 
Simu~aneous lran잉atJons In 바gl앙1， Chinesa, Japanese and Sign Language are av，빼ble al lha Eleven 0‘ ck잉< Worship servi∞， 

and Sn 벼nkan， Chinesa, Mongclian, Russian, Hindi, Indonesian, and Bengali are also available al lhe One 0’ ckx:k Worship Service 

제71 6호 

충현기도의창 

띠 김성관 위임목사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 

치하심으로써 풍성한 열매를 맺는 영적인 

지돼가 되게 하시고， 언제나 복음의 진 

리를 선포하는 정결한통로로 사용하여 주 

소서 . 

a 모든 교역자가복음 위에굳게서서 영 

흔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게하소서. 

a 장로와 안수집사， 권사와 집사 및 모든 

직분자가 진리를확신하며 ， 예수그리스도 

의 거룩한 군사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 

리기를 힘쓰게하소서 . 

9충현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님의 말씀에 매이고， 성령의 통치를 받으 

며 ， 주어진 5대 목표를 성취하는 생명력 

있는교회가되게하소서. 

딩 모든 위원회에 속한 기관들이 주어진 

본분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함께 일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 

한 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게 하소서. 

딩교구별태신자전도와교회주변전도를 

통하여 충현교회가 민족복음화를 구체적 

으로 실천하고 성취하는구원의 등대가 되 

게하소서. 

a 단기선교를 통하여 충현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모든 족속과 열빙L을 îF하여 구원 

의 빚을 전하는증인이 되게 하여 주소서. 

↑t"o얀H iI. ↑옹k대i! l ↑성수대교 

히초상뚫 

뿜 .• 영옹선11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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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위임목사 김성관 

l 시무장로 · 부목사 

김의철 김은호 노광헌 오진국 이병학 이종대 정현민 김통하 서광진 박인기 
A교! ~i。 ., .... ...,v; 

c ,,- ‘ r￥1'20 {‘ ’ -님 고.，~ ‘ ，lCf농 

최대원 엄펼성 강모용 오정헌 이 훈 여성기 류병희 이종철 김영훈 여국근 
위검딩 꺼괴유부{검g • 박 간;뉘윈 1해J징 ’교+ 낀한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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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선우 정운석 김영길 문홍구 조인제 김교성 이수근 이유진 안창덕 방준영 
aι‘ ~I~‘t、'J;;' __ 끼 지。 '"끽해。 a 1교 ι 

김종구 최무길 김천채 이창호 차신득 나광영 정진호 김용덕 이성욱 고광환 
동J기.:r.나a '1응꺼슨 

• 닙← 
J운'1의J γ 교「 l õ，i그T 1ι그 1교} 

김광남 이종석 이병옥 안종욱 임무천 김황곤 위건량 김익환 김정수 장 훈 
지도:긴길 j걱 H - 해μ ~ ι r~'"，;; 1총;η~]:1 예선잉 「 」끼-:p?닙 소년부 

이종섭 최기홍 이갑재 진흥용 전홍렬 임현덕 이희식 최종철 하종철 
Egg - +l ;에 ‘̂ i > F

끼」 !-=-: :T~‘〉 ‘피구 ~tιTι 중응부 <l‘ 
이정우 김단용 황영일 한송규 김영수 

l 찬양감독 강임구 • 진임지휘자 서준성 니죽￥i전 ，피Tö μ축뉘같 」ζ"'，’ 、~:τr ，
‘‘ 

정홍식 김환기 원웅철 이형수 안동현 · 전임독창자 김소연 
‘교구야 그Q.. - f.$'., o'i ’ ‘ l-1ð' · 여전도사 

황의만 김구형 최윤덕 이계인 박덕양 정연희 신동자 윤인숙 한영준 김연식 
-。맨→’ 」ιr。이커 } - 。 1끼그 그 Ji뉘 교f 7그 

이태식 정태두 박홍규 권명옥 조종환 홍순애 이옥주 김말자 안태순 김정연 
징넌)부δ 옹，뉘원 브P 노 'ò 긴노뷔원 ，d피부능 

l '교그 3교구 b:ih q교」꺼 ’}μ구 

배춘식 김영달 이실호 박찬섭 최지윤 조옥자 강덕필 김정신 장혜구 최문실 
" 딛~ó ~늄주 ~j 교육의gl 6L 부싱 ，.ι 「

그구 16교구 )피-꺼 

노영한 박철구 정청길 신상수 강철형 전은희 김영순 김정자 이수경 
!~ l잉원 

1 고구 교구 !피+ 니교뉘 

펴l숭 김영은 
l 딘기선교사 강기엽 l스리랭l 녀 T bx。l a정의원 

l 협력선교사 허요셉(이집트) 


